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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자동차 정비수가 인상, 보험사 vs 정비업계 갈등

□ 최근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이 지연되면서 서울, 경기, 인천의 자동차검사정비사업

조합은 국토해양부의 정비수가 공표를 촉구함.

o 정비업계는 2009년 말 한국산업관계연구원(이하 산계원)이 국해부의 용역으로 만

든 적정 정비요금*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입장임.

       * 정비요금이란 차량의 손상 부위에 따라 평균 수리시간인 표준작업시간에 공임률(시간당 수리

공 인건비)을 곱한 것임.

□ 산계원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눈 뒤 적정 정비수가를 지역에 따라 시간당 현재 

18,228~20,511원에서 최고 50% 높은 수준인 19,029~ 30,894원으로 분석함.

o 이는 지역별 원가 18,096~23,502원에다 제조업 평균 이익률 5.16%와 중소제조업 정

상 가동률 80~100%를 적용해서 산출한 것임.

o 가령 수도권이 포함된 A지역의 경우, 시간당 순원가는 23,502원이고 적정 정비수가는 

가동률 100%일 때 24,715원, 가동률 80%일때는 30,894원까지 늘어나게 됨.

o 이 같은 정비수가 조정이 지난해 여름 끝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해를 넘겨서도 정부의 

별다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자 정비업계가 격앙된 것임.

□ 한편, 보험업계는 정비수가 인상이 자동차 보험료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현

재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못 올리는 상황에서 정비수가 

인상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.

o 손보사들은 2008년 기준 조사표본업체 231개 중 92.2%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, 

소비자에게 추가 보험료 부담을 주면서까지 정비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임.

o 향후 손보사들은 공동으로 표준 정비업체를 만들어서 원가를 분석하거나 종합서비스센

터를 통해 고객과 우량 정비소를 직접 연결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.

(보험정비요금 공표 더 이상 미루지 말라,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, 1/21)


